
주말캠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의 주제로 주말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겸손과 순종,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권 제13권 40호 (통합 664호) 2026년 6월 7일

2026 전교인 수련회 일시: 2026년 7월 29일-8월 1일(수-토), 장소: 교연원수원(도고면)
주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길 27-6

결혼예배 신랑: 지유빈 강도사, 신부: 윤수민 간사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5시 40분, 장소: 세인트메리엘 세인트 홀(논현)

2026 제자됨 12일   2026년 제자됨 12일이 6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각 팀 간사님들께 해주십시오. 



2026. 5. 31 주일오전예배 담임목사 설교

요한복음 15장 1-5절

요약 | 한희진 성도

경배와 찬양 다같이

사 도 신 경 다같이

대 표 기 도 최형렬 장로

성 경 봉 독

설            교 담임목사

성가대찬            양

찬양 및 기도

[요(60) 세계의 비관을 극복하는
유일한 힘 ]

요한복음 15장 7절

설교 : 신현국 목사

월 : 담임목사
화 : 박신혜 전도사
수 : 지유빈 강도사

목 : 담임목사
금 : 신현국 목사

설교자

봉 헌 기 도 설교자

축            도 설교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성 경 봉 독

설            교 담임목사

찬양 및 기도

다같이

설교자

축            도 설교자

요(59): 내실 있는 성장
1.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하는 힘이 있기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힘이면서 동시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지에 따라 심판의 힘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2.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 사고, 행위 그리고 말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로 말씀하시는데 참 포도나무 열매도 있지만, 죽은 가지로부터 나오는 
사망의 열매도 있음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열매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다.

3.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율법주의와 우상숭배 등과 같은 죄들을 
십자가로 가져가 우리 삶을 구조 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성도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자라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뿌리는 황폐한 땅이 아닌 시냇가에 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시냇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를 뜻하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5.   나무가 성장을 할 때,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다.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며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간다. 여기서 빠른 열매를 맺으려고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허약한 나무로 자라난다.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물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신다. 성공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실 있는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6.   우리는 삶에서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연적 
성장과 열매를 축복하심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열매는 분명한 기적과 
권능이 현시되는 것이다. 

7.   아브라함은 초고밀도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기근의 때에 주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100배의 이익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실 있는 열매와 성장을 위해서는 초고밀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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